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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경제 3단체장,‘올해 일본경제 전약후강 될 것’       

□ 일본경제단체연합회(이하 경단련), 경제동우회,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3

단체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본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탈피해 하반기부

터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.  

  o 경단련의 요네쿠라 마사히로 회장은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

데 작년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엔화강세 추세가 일본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

작용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함. 

  o 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경제동우회의 사쿠라이 마사미쓰 대표간사와 일본상공

회의소의 오카무라 타다시 회장도 미국 경제회복세 둔화와 유럽 금융불안과 같

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

힘입어 일본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함.

□ 경제 3단체장은 올해에도 엔화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, 국내

소비 진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(TPP) 가입과 세제개혁이 필수적이라는

데 인식을 같이 함.     

  o 올해 환율전망에 대해 3단체장은 대체로 달러당 연평균 80~85엔으로 예상해 엔

화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, 연말 주가전망(닛케이지수) 경우 요네

쿠라 회장과 오카무라 회장은 각각 10,000선, 12,000p 이상의 상승을 예상한 반

면, 사쿠라이 대표간사는 오히려 장기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. 

  o 또한 경제 3단체장은 올해 정치적 선결 과제로 무역 및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경

기 진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협력협정 가입과 간접세 중심의 세제개혁이 필수적

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함. 

  o 한편, 간 나오토 총리의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사쿠라이 대표간사와 오카무라 회

장이 각각 50점, 60점의 낙제점을 준 반면, 요네쿠라 회장은 민감한 세금개혁 논

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을 들어 합격점을 주는 등 상이한 평가를 내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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